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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상업용 스파이웨어 대응 조치…연루자 비자 발급 제한

등록 2024.02.06 14:31:14

[리야드=AP/뉴시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킹할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 발발 후 5번째 중동 순방에서 가자지구 휴전과 전후 통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24.02.05.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상업용 스파이웨어 문제에 연루된 개인들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신규 정

책을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자국 내에서 이뤄지는 상업용 스파이웨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 일환이다. 상업용 스

파이웨어란 사용자의 전자 기기에 원격 접속해 정보를 빼가는 등 행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일컫는다.

미국은 그간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남용이 전 세계적으로 억압과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 제한, 인권 유린과 이어진다고 보고 우

려를 표해 왔다.

국무부는 이날 "상업용 스파이웨어 남용은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위협한다"라며 이것이 결국

임의 구금과 실종 등과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아울러 "이런 수단의 남용은 보안과 방첩 위협을 제기한다"라며 "미국은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편이고, 상업용 스

파이웨어 남용에 연루된 개인을 상대로 책임을 계속 가중할 것"이라고 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 상업용 스파이웨어의 표적이 된 자국 당국자를 최소 50명가량 식별했다. 이들은 해



외 주재 당국자들로, 최소 10개 국가에서 활동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국 정부 기관이 국가안보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세계적으로 인권 문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상업용 스파이웨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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